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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기독교 

청소년 및 비기독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자살위험성 예측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자료 수집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4개 고등학생에 재학 중

인 남녀 고등학생 3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측정도구는 맥코빈(M. 

McCubbin), 맥코빈(H. McCubbin)과 톰슨(A. Thompson, 1996)이 제작한 가족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Family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검사지, 하레(Bruce R. Hare, 1985)가 제작

한 자아존중감 척도(Hare Self-Esteem Scale), 고효진, 김대진, 이흥표(2000)가 개발한 청소년 

자살위험성 예측 검사지(Suicide Probability Scale for Adolescents: SPS-A)를 사용하였다. 자

료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Pearson 적률상관분석, 단계적 중다회귀 분

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긍정형 의사소통

은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부․모와의 부정형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이 있

었다. 둘째, 기독교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측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학교자존감, 또래자존

감, 가정자존감, 모 부정형 의사소통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

측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 또래자존감, 부 부정형 의사소통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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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의 자살률은 급상승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

년 국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명으로 전년도 대비 19.3% 증가해 전체 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0). 그 중에서도 청소년 자살은 더욱 심각한 양상

을 보인다. 2009년 청소년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2008년 인구 10만 명당 22.1명에서 

29.5명으로 증가해 10대 사망원인 중 1위로 나타났다(배주미 외, 2010: 5-7). 특히 2009

년 한 해 동안 초·중·고생의 자살 건수는 전년대비 47% 증가하였고(한국일보, 2010), 

이 중 충동적 자살이 30%에 이르러 청소년 자살 예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자살률에 더해 자살시도와 자살생각까지 고려한다면 청소년의 자살문제는 간

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청소년 자살은 충동성이 강하게 작용하며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Friedrich et al., 1982: 402-407; Range, 1993: 135-154). 이는 청소년기가 행동적 대처 

양식, 정서적 자기통제능력, 조절능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이므로 스트레스나 

갈등이 많아지면서 자주 불안한 상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 자살은 대부

분 죽으려는 의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사회․심리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편이나 도움 

요청의 극단적 표현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자살은 사후대책 마련보다

는 예측된 자살 위험요인 조절과 관련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사회구조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등 복잡하고 상

호 관련된 여러 사회심리적 요인이 있지만, 청소년의 가정환경이 자살과 관련된 중요

한 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특히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 사회성, 도덕성 발달, 적응수준 등 자녀의 인성이나 행동발

달 및 심리 정서적 성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안현정․이소희, 2005: 65-81). 또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성격, 행동, 적응 등 인생전반에 걸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성숙의 지

표로 강조되어 왔으며,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해 이룩해야 할 주된 발달과업으로 인식되

어 왔다. 그러므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

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 추측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발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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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의사소통과 자살 관계에 대한 

연구들로 대부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다루었을 뿐, 이 세 

가지 요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밝힌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그러므

로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을 예측해주고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

하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들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살위험성, 그리고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과 자살위험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자녀 간 의사

소통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 하위 유형 들 중 어떤 하위요인들이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큰지를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자살 예방과 상담에서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청소년과 비기독교 청소년 간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의 상호

관계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이는 기독교의 생명사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특히 자살을 죄로 인식하는 강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기독교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이

해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다. 기독교 청소년과 비기독교 청소년 간의 부모-자

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또는 이 두 변인이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면 기독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인상담이나 교회교육, 부모상담에서 어

떤 측면을 더 강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청소년과 비기독교 청소년을 구분하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및 부모교육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은 서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측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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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기독교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측에 미

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측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하나님과 상호 의사소통을 하고, 또한 이웃과 사랑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은 의사소통의 효과

적인 기술을 갖고 하나님, 이웃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전요섭, 

2007a: 376-379). 이를 위해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 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청소년들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먼저 갖게 되는 타인

을 이해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 느낌, 태도, 생각 등의 메시지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능력으로서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을 포함한다(Olson and 

DeFrain, 2006: 97). 의사소통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가족 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구성원은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들의 관계를 정립해 나간다. 이러한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이다. 

바네스(H. L. Barnes)와 올슨(D. H. Olson)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을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였다(Barnes and Olson, 1985: 438-447). 개방

적 의사소통은 정확하고 모순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감

정을 표현하는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다. 문제형 의사소통은 일치되지 않고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고 부정적인 발언을 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분류는 맥코빈(M. McCubbin), 맥코빈(H. McCub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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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톰슨(A. Thompson)이 분류한 긍정적 의사소통, 부정적 의사소통과 같은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맥코빈(McCubbin), 맥코빈(McCubbin), 톰슨(Thompson)의 이론에 근거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청소년기는 부모에 대한 기존의 애착 및 의존적 태도에서 벗어나 갈등 및 긴장관계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기대와 가치, 역할의 재조정 및 부모 

자녀관계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요구된다(전요섭, 2007b: 189-212; Wright, 1998: 264).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와 애정을 발전시킬 수 

있고, 자녀의 인성과 행동 발달 및 사회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Rice, 

2004: 131).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갈등이 생성되고, 갈등해결이 이

루어지지 않고 심화되면 자녀의 심리․정서 문제가 초래되기도 한다(Wodarski and 

Harri, 1987:  477-484). 따라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가정생활을 원만하고 행복

하게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며, 부모-자녀 간의 감정을 유지시켜주고 상호활동을 

조장시켜 주며, 자녀의 사회화와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은 다른 발달단계의 가족보다 가족 구성원 간의 밀접한 유대감을 지속하는 

일과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더 많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가정 내에서의 의사소통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려는 

일방적 지시, 명령, 훈계, 설교, 비판 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이 많다. 청소년들

은 부모와의 대화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10), 부모와의 

의사소통으로 인한 갈등과 불화가 주원인이 되어 가출과 비행, 스트레스, 우울, 인터넷 

중독, 반사회적 문제행동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보화․이정윤, 2010: 

1221-1236; 조하나․백용매, 2009: 1035-1048). 이처럼 청소년의 부모와의 대화시간 부

족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와 갈등을 일으키고 청소년의 인성, 심리, 정서에 발

달 장애를 가져오며, 다른 사회집단에 부적응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지연, 김효창, 현명호(2005: 375-94)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스

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원활할수

록 자살생각이 감소하였다. 반면 부모-자녀 간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자살

생각을 증가시켰다. 이는 부모-자녀 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가족의 결속력과 적

응력을 떨어뜨리고 가정 문제를 유발시켜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과 부모의 갈등을 해소하고, 청소년이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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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 개방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야 한다. 

성경에서 인간의 의사소통 능력은 하나님 능력의 반영으로 의사소통의 참 의미는 하

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잘 인식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창세기 1:26-27). 그러나 인간

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창세기 3:8; 로마서 3:23, 5:12), 이 단절

은 인간의 육체적 물질적 삶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의 단절

은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극복을 통해서만 회복이 가능하며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경험된다(김남식, 1999: 55-63). 사티어(V. Satir)는 의사소통 문제의 원인으로 낮은 자

아존중감을 언급하고 있다(Satir et al., 2005: 25-27). 그러나 기독교에서 인간의 의사

소통 문제는 단순히 낮은 자아존중감의 문제는 아니고 죄에 의한 것이다. 인간은 영적

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회복될 때 부모-자녀 관계, 가족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 

가족, 타인과도 화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행동을 수반한 사랑의 언어적 표현, 그리고 격려

와 인정 등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기술을 습득하고 적절하게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함

으로써 자녀들의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전요섭․황미

선, 2004: 166-168). 부모와 청소년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는 서로의 사고방식이나 가치

관이 언어 및 기타의 수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의사소통

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Sillars and Fitzpatrick, 2005: 102-128). 가

정에서의 의사소통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수용이나 관심, 가정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제한을 설정하고 책임을 위임하고 애정뿐 아니라 존경도 표현하려는 노력이 

포함하여야 한다(Meier et al., 1991: 205-206).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치를 만큼의 존

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의 소중함을 가르쳐주어야만 한다.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청소년기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이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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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면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적응

해야 하는지 혼란에 빠지게 되며, 불안정과 불균형이 심한 긴장 속에 많은 문제점들을 

갖게 된다(Capps, 2001: 26). 특히 청소년기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자

의식이 강하고, 이 시기의 자아정체성이 일생동안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각종 신체적, 심리적 이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생활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 즉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쉽게 심리적 외상에 노출되고, 

긴장, 불신과 오해로 얼룩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낮은 자아존중감은 심할 경우 

자기 비하와 열등감으로 빠져서 청소년들의 정서 상태와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정신적 질환, 심지어 자

살까지 이르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이다. 실제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솔선해서 행동하고 환경을 능동적으로 

탐색하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의 문제, 스트레스, 학교생활 부적응. 대인관계 

문제, 낮은 학업 성취수준을 보였다(현명선․남경아, 2009: 293-301; 채유경, 2004: 

136-144). 따라서 청소년기에 발달과업을 잘 수행하여 자아를 확립하고 사회에 잘 적

응하기 위해서 자아정체감의 확립과 더불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쿠퍼스미스(S. Coopersmith, 1967: 16)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그의 가족적 경험과 관

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를 강조했는데, 자아존중감 발달에 있어

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수용적, 신뢰적 대화 태도를 강조하였다. 즉 자녀가 설정된 한

계 내에서 자녀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며, 가족활동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

게 하며, 자녀가 필요로 할 때 유능하고 조직적인 도움을 주는 부모의 자녀가 자아존

중감이 높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이 높게 나타난 청소년의 부모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표현에서 자유로웠다. 자녀 역시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존

중감이 높았다(국길숙․이미숙, 2003: 89-107). 즉 부모와의 공감적 이해, 솔직성, 구체

성 등의 특성을 가진 촉진적 의사소통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모의 친밀하고 수용적인 의사소통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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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콜린스(G. R. Collins, 

2003: 317-318)는 낮은 자아존중감은 부모에 의해서 경험된 비난과 창피, 거부 정도에 

정비례하여 형성된다고 하면서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사랑 받고 존중받으며 칭찬받고 성취하였다는 감정의 경험이 개인의 긍정적인 자아존

중감 발달에 기여한다. 반대로 무시되고 거부되어지며 야단맞는 등의 경험은 부정적인 

자아존중감 발달에 기여하는 심리적 요인이다(Newman and Newman, 1991: 249). 그

러므로 건전한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해 부모는 자녀와 대화시 온화하고 수용적인 태

도, 자녀에 대한 애정의 표현, 자녀의 발달에 적합한 자율권의 허용, 통제와 허용의 적

절한 균형유지, 자녀에 대한 명백한 기대 제시 등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Hamner and 

Turner, 2001: 94-96). 특히 청소년기는 다른 때와 달리 정체감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

다. 그러므로 부모는 청소년에게 함부로 무시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되며,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어

야 한다. 

브렌다(M. Brenda, 1998: 735-52)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더 나은 적응과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한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기 노력의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하거나 자신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심리적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은 위기에 

취약하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되면 부적응적인 문제

를 일으킬 수 있으며, 자기 거부적인 행동을 보이고 심지어 자살행동에까지 이르게 된

다(정철순 외, 2001: 521-532). 프레퍼(C. R. Pfeffer, 1981: 330-41)는 자아존중감이 낮

거나 자아정체감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할 경우 부모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갖게 되

고 이것이 자녀에게 죄책감을 유발시켜 부정적으로 자기자신을 지각하고 무력감을 발

생시켜 자살행동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그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살시도의 강한 예측인자가 되며, 자살행동과 상호관련이 있음이 입증되어 왔다. 

한편 기독교에서 자아존중감은 기독교 복음 안에서 인간의 의미와 목적, 가치를 깨닫

는 것이다. 곧 기독교적 자아존중감은 자신이나 타인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을 통한 자

신과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 형성된다(McMinn and Phillips, 2001: 19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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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Grath and McGrath, 2003: 118-28). 칼슨(D. E. Carlson, 2002: 22)은 기독교적 자

아존중감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용서와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피조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한다. 

기독교에서 자아존중감은 인간이 단지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복음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고 복음 안에서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린도

전서 6:20, 7:23; 베드로전서 2:9).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

라볼 때만 온전한 자아존중감의 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다(Crabb, 2003: 81-82). 그러

므로 기독교상담자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 부모들이 대화시 자녀들을 노엽게 하

거나 낙심하게 만드는 일은 자녀의 내면의 삶을 비롯하여 개인의 가치와 삶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킴으로 따뜻하고 친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격

려해야 한다. 

3. 청소년의 자살

2008년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1,2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만성두통,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 중 13%가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에서 일 년 동안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학생이 전체의 23.7%이었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학생

은 4.7%였다(배주미 외, 2010: 5-7). 특히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살시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이 소수의 학생들에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자살생각이 매우 낮은 연령층에서도 일

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동반자살이라는 새로운 자살경향이 나타나고 있으

며, 자살사이트까지 등장하여 청소년의 자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살시도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지만, 자살시도

율은 청소년기가 가장 높다(Kleck, 1988: 219-236; 김인규․조남정, 2006: 1189-1202). 

인지적 미성숙, 정서적 혼란과 강력한 정서경험, 취약한 스트레스 대처 능력 등의 특

성과 청소년들이 자기에 관한 통합적 상을 미처 형성하기 못하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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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자살충동에 매우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 자살의 위험요인은 사회․문화적 요인, 개인․심리적 요인, 스트레스 요인, 그

리고 우울증, 절망감, 소외감, 충동성과 같은 특징적인 단일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다(Dixon et al. 1991: 51-56; Beck et al. 1993: 139-145; 이윤주 외, 2008: 69-85). 임

상적 연구들은 청소년의 자살생각 및 행동과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 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김인규․조남정, 2006: 1189-1202). 이를 정리해 보면 부모 및 

가족 애착이나 역기능과 같은 가족환경 요인과 학교스트레스나 학업성적과 같은 학교

관련 요인, 그리고 자아존중감, 자기통제, 충동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청소년 자살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학입시 스트레스나 학교 성적 비관이 자살동기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청소년들은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문경숙, 2006: 43-157). 이는 성적이 학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교육현실

에서 학업성적이 저조한 청소년들은 현재의 학업성취와 미래의 직업 활동 간의 단절

을 인식하게 되어 좌절감을 느끼며, 무력감이나 무의미와 같은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

이다. 이 시기 한국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며, 학교생활

로 인한 과도한 긴장과 갈등, 스트레스가 학교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살충동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청소년의 경우 성인들과는 다른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다. 청소년들의 자살 특징을 알

아보는 것은 청소년 자살 행동의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청소년 자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과 달리 정신질환의 표현으로만은 볼 수 없다(Shneidman, 

1987: 56-63). 성인의 경우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평소에 잘 생활하던 청소년들도 예상하지 못한 스트레스나 갈등을 회피하려는 

욕구, 남을 조종하려는 의도,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했다고 생각하는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분노, 보복 등이 자살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Parrott, 2000: 432-434; 

이경진․조성호, 2004: 667-685). 

청소년 자살의 또 다른 특징은 자살의도의 문제이다. 대부분이 사전 계획 없이 시도

된다. 청소년기는 성취해야 할 과업은 많은데 비해 인지적으로 미성숙하면서 충동성이 

강렬하기 때문에 사소한 자극이나 갈등, 한 순간의 우울한 기분에 의해 충동적으로 자

살 시도를 할 위험이 높다(Range, 1993: 135-154). 이는 청소년 자살의 특징이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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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심리적 특징인 충동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살의 특

징은 실제 자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살하기보다는 자신의 괴로움을 극단적으로 표

현하는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이지연 외, 2005: 375-394). 청소년은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급박한 정서를 알리는 신호로

서 자살을 시도한다. 그러므로 자살 순간 직전이라도 도움의 손길이 제공된다면 자살

예방이 가능하다. 

청소년 자살 행동 사례들은 상실경험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자녀에게만 사랑을 준다거

나 가족성원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등 가족체계 내의 심각한 결손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느낌은 청소년의 심리 역동적인 조화에 

영향을 미쳐 강한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한다. 가족의 지지가 또래의 지지보다 자살을 

보다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 간의 유대가 밀접할수록 청소년의 자살률

은 감소하였다(이경진․조성호, 2004: 667-685). 이는 가족 간의 유대가 청소년에게 사

회적 지지로 작용하여 자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

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가족 요인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가족요인으로는 부모의 결혼상태, 가정의 화목도, 가족 응집력,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가정폭력 등을 들 수 있다(이지연 외, 

2005: 375-394). 이 중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전영주(2001: 

151-167)는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분석에서 여자청소년의 경우 생활

사건 누적, 학교적응,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유의미하게 자살을 예측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김인규와 조남정(2006: 1189-1202)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 우울, 소속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제시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자살생각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우울이나 소외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줌

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부부 간의 불화가 잦고, 가정 내 갈등

과 충돌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나 자살 행동이 증가하고, 부모와의 오해된 

감정이 자살요인으로 드러난 연구결과 등도 청소년 자살에 미치는 부모-자녀 간 의사

소통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McDowell and Hostetler, 2001: 182-187).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부모와의 갈등이 줄어들고 심리적 적응을 

잘하게 됨으로서 높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우울성향을 보인다(Puig-Antich et al., 1985: 

500-507). 반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수록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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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고 가정문제를 유발시켜 자녀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Galvin et al., 2008: 

330-336).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고 역기능적이며 가족과의 갈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매우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이 매우 제한적이다(Michael 

et al., 1995: 557-568). 부모와의 대화부족, 부모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청소년의 경우 

자살의 위험성이 높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원만하게 경험하지 못했거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갈등이 더 많이 고조됨으로서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성경에는 자살행위에 관한 기록은 있으나, 자살 자체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비판은 

찾을 수 없다(사사기 9:54, 16:28-31; 사무엘상 31:1-6; 사무엘하 17:23; 열왕기상 16:18; 

역대상 10:5; 마태복음 27:3-5; Wright, 1998: 151). 그렇다고 해서 자살에 대한 아무런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살을 결코 해서는 안 될 무서운 죄악이란 사실은 성경의 

생명 중시 원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되었는데 근거를 둔다(창세기 1:27).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신명기 30:19; 요한복음 

6:33, 6:53; 로마서 8:2). 

성경은 이미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율법을 통해 인간이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파괴할 수도 없고 생명

이 있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일 권리도 없다. 자살은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앙의 죄라고 할 수 있다. 자살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죄된 사

건이다.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상실된 청소년은 실존적 좌절에 직면하게 되고 스트레스에 대

한 저항력이 저하되며 그 결과로 자살충동이 더 강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내세적 소망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기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만드

는 지지기반이 된다. 청소년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소망의 대상으로써 예수 그리스

도를 신뢰하며, 내세와 심판 등 미래의 일을 현실에서 인식하고 확신하는 것이다. 따

라서 절망적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을 소망으로 이끄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

해서 가능하므로 필연적으로 신앙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는 청소년이 긍

정적 미래인식 및 소망을 확립함으로써 직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전

요섭, 2007a: 56-57). 기독교상담가와 교회는 소망을 잃고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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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개념으로써 회복시켜야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4개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420명(남

학생 217명, 여학생 2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2011년 3월 14일

부터 3월 31일까지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20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해당

학교 교사의 협조를 얻어 연구자들이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

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검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주었

으며 검사시간은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총 420부의 설문지 가운데 결측 반응이 많

거나 답을 알 수 없는 설문지 65부를 제외한 35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

상자 중 기독교 청소년은 161명(45.4%), 비기독교 청소년은 194명(54.6%)이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맥코빈(McCubbin), 

맥코빈(McCubbin)과 톰슨(Thompson, 1996) 등이 제작한 가족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

통(Family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FPSC) 검사지를 역번역 절차에 따라 전

요섭이 번안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FPSC는 가족 간 의사소통에 

관한 청소년 자녀의 지각을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스트레스나 갈등으로 인한 긴장을 

다루는 방법과 가족기능 수준에 따라 부정적 의사소통(incendiary communication, 문

항1, 문항3, 문항5, 문항7, 문항9)과 긍정적 의사소통(affirming communication, 문항2, 

문항4, 문항6, 문항8, 문항10)의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는 5

문항씩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맥코빈(McCubbin), 맥코빈(McCubbin)과 톰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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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pson)의 연구에 의하면, FPSC의 하위요인 별 내적 일치도는 α=.78, .86이었으

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0, .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와 청소년 자

녀의 의사소통 유형만을 측정하였으므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전요섭이 번안한 FPSC를 국내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2명의 교수의 검증을 받아 원문

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한국어 표현이 자연스럽도록 교정하였다. 번역된 검사지는 영어

와 한국어가 능숙한 이중언어 사용자 2명이 검사지들을 영문으로 역번역한 것을 비교

하여 원문과 의미상 차이가 발생한 것은 재차 수정하여 최종 동일성을 검증한 후에 

사용하였다. 

FPSC가 국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2011년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번안한 FPSC의 요인구조를 확인하

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고유치(eigenvalue) 1 이상의 요인이 2개로 추출

되었고, 스크리 검사(scree plot)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요인수를 2개로 결정하여 주성

분 분석, 직교회전(varimax)을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얻어진 각 하위 척도의 내적 일

치도를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여 검증하였고, 내적 구조를 확인하게 위하여 하위 

척도 간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직교회전 후 부·모 의사소통 검사지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표1>, <표2>와 같다. 

부정적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문항은 “우리는 서로에게 고함치고 소리를 지른다.” “우

리는 지난 일들을 끄집어내고 싸움으로써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등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문제성이 많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긍정

적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문항은 “우리는 시간을 내서 각자가 말하고 느끼는 것을 들

으려고 한다.” “우리는 침착하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등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

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개방적이고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Likert 타입의 5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의사소통 검사지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는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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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부 의사소통 검사지의 요인구조

요인명 문항 요인1 요인2

부정적 의사소통

1 -.805 .015

7 -.791 -.143

4 .694 .375

10 .657 .453

2 .651 .495

긍정적 의사소통

9 .307 .776

3 -.034 .770

8 .237 .754

6 .460 .580

5 -.196 -.545

고유치 4.757 1.265

설명변량(%) 30.134 30.090

누적변량(%) 30.134 60.224

<표2> 모 의사소통 검사지의 요인구조

요인명 문항 요인1 요인2

부정적 의사소통

1 -.825 -.116

7 -.798 -.111

4 .666 .386

10 .643 .440

2 .619 .532

긍정적 의사소통

8 .209 .789

3 .000 .766

9 .455 .683

6 .376 .649

5 -.304 -.503

고유치 4.945 1.095

설명변량(%) 30.403 30.000

누적변량(%) 30.403 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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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검사지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부모 요인 문항수 문항 역문항 Cronbach α

부
부정적 의사소통 5 1, 7 2, 4, 10 .841

긍정적 의사소통 5 3, 6, 8, 9 5 .786

모
부정적 의사소통 5 1, 7 2, 4, 10 .840

긍정적 의사소통 5 3, 6, 8, 9 5 .797

(2)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레(Bruce R. Hare, 1985)가 제작하고, 전요

섭(2004)이 번안하여 요인분석과 문항분석을 거쳐 수정한 자아존중감 척도(Hare 

Self-Esteem Scale: HSS)를 사용하였다. HSS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또래집단, 학교, 

가정 등 각각의 영역에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또래 자아존중감(peer self-esteem), 

가정 자아존중감(home self-esteem), 학교 자아존중감(school self-esteem)의 세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척도는 각각 10문항 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타입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레(Hare)의 연구에 의하면, 세 

하위척도와 전체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α=.74이상이었다. 전요섭, 이진영(2004: 152-177)

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전체 Cronbach α=.879, 또래 α=.768, 가정 α=.801, 학교 α=.726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α=.876, 또래 α=.745, 가정 α=.815, 학교 α=.741로 나타났다. 

(3) 자살위험성 예측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측을 위해서 사용된 검사지는 쿨(J. G. Cull)과 

길(W. S. Gill, 1988)이 제작한 Suicide Probability Scale(SPS)를 고효진, 김대진, 이흥

표(2000)가 한국 청소년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타당화 연구 과정을 거쳐 개발한 청

소년 자살위험성 예측 검사지(Suicide Probability Scale for Adolescents: SPS-A)이다. 

SPS-A는 자기보고식 검사지로 부정적 자기평가(negative self-evaluation), 절망감

(hopelessness),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적대감(hostility)의 네 가지 하위척도로 구

성되어 있으며, 총 31문항이다. 하위 요인 중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은 자살시도

의 위험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일반적으로 자살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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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실행으로 옮기지 않은 경우로 타인에게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SPS-A는 Likert 타입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고효진, 

김대진, 이흥표(2000: 680-688)의 연구에서 자살위험성 예측 검사지 전체의 Cronbach α

는 .702이며, 하위척도인 부정적 자기평가, 적대감, 절망감, 자살생각의 Cronbach α는 

.748, .646, .793, .80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α=.930, 부정적 자기평가 α=.841, 적대

감 α=.744, 절망감 α=.850, 자살생각 α=.856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

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하였으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자살위험성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

다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본 결과는 <표4>와 같다. 

<표4>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구분 또래자존감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 자존감

부 부정형 -.228** -.543** -.373** -.479**

부 긍정형 .195** .430** .329** .398**

모 부정형 -.190* -.592** -.297** -.455**

모 긍정형 .254** .579** .340** .49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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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긍정형 의사소통은 또래자존감, 가정자존감, 학

교자존감, 전체 자존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부․모의 부정형 

의사소통은 또래자존감,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 전체 자존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부․모와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

록 또래자존감,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이 높고, 부․모와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의사소

통을 할수록 또래자존감,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이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의사소통 과 자존감 하위척도와의 관계에서 모 부정형 의사소통은 가정자존

감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r=-.592, p<.01), 모 긍정형 의사소통이 가정자존

감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이 있었다. 전체 자존감과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 

긍정형 의사소통은 부 긍정형 의사소통보다 전체 자존감과 더 큰 정적 상관을 나타냈

고, 모 부정형 의사소통은 부 부정형 의사소통보다 전체 자존감과 더 낮은 부적 상관

을 나타냈다.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와 긍정형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부정형 의사소통이 줄어들 때 높게 나타나며, 특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부․모 모두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려면 부모들이 자녀와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해야 할 필요

성을 입증하고 있다.

2.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자살위험성 예측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기독교 청소년과 비기독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자살

위험성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표본집단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5>, <표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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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기독교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측에 대한 의사소통, 자아존중감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2 B Beta F t

부정적자기평가

가정자존감 .491 -.282 -.262 -3.396**

또래자존감 .609 -.379 -.308 -.5150***

학교자존감 .661 -.365 -.308 64.687*** -4.339***

모 긍정형 .678 -.306 -.160 -2.535*

적대감

학교자존감 .276 -.183 -.277 -3.389**

또래자존감 .369 -.231 -.337 29.846*** -4.320***

모 부정형 .419 .222 .240 3.271**

절망감
학교자존감 .418 -.664 -.488 -5.507***

가정자존감 .449 -.294 -.238 51.018*** -2.691**

자살생각
가정자존감 .276 -.258 -.383 -3.836***

학교자존감 .302 -.160 -.215 27.023*** -2.154*

자살위험성예측

학교자존감 .507 -1.339 -.397 -5.276***

또래자존감 .579 -.903 -.259 -4.063***

가정자존감 .624 -.664 -.217 53.780*** -2.623*

모 부정형 .636 .621 .132 2.032*

*p<.05, **p<.01, ***p<.001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자존감, 또래자존감, 학교자존감, 모 긍정형이 부정적 

자기평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67.8%를 설명

하였다. 이는 기독교 청소년들이 가정, 또래, 학교자존감이 높을수록, 어머니와 개방적

이고 친밀한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기 자신을 가치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의

미한다. 적대감에서는 학교자존감, 또래자존감, 모 부정형이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1.9%였다. 즉 기독교 청소년들이 학교, 또래자존감이 높을

수록 적대감이 낮았고, 어머니와 억압적이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적대감

이 높았다. 

절망감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 학교자존감, 가정자존감으로 나타났으며, 설명

력은 44.9%였다. 이는 기독교 청소년들이 학교, 가정에서 자존감이 높을수록 절망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반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절망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이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0.2%였다. 이는 청소년의 가정, 학교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살을 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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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학교자존감, 

또래자존감, 가정자존감, 모 부정형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

명력은 63.6%였다. 즉 기독교 청소년들은 학교, 또래, 가정자존감이 낮을수록, 어머니

와 부정형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살위험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교자존감

은 총 설명변량 중에서 50.7%의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데, 이것은 어느 요인보다 

학교 영역에서의 자존감이 기독교 청소년들의 자살위험성을 예측하는데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6> 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측에 대한 의사소통, 자아존중감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2 B Beta F t

부정적자기평가

가정자존감 .486 -.342 -.317 -5.236***

학교자존감 .578 -.325 -.284 -5.539***

또래자존감 .611 -.303 -.223 78.192*** -4.749***

부 부정형 .631 .211 .141 2.840**

모 긍정형 .639 -.185 -.111 -2.152*

적대감

가정자존감 .205 -.138 -.224 -2.609*

학교자존감 .229 -.134 -.206 24.854*** -2.962**

모 부정형 .251 .152 .188 2.512*

절망감

학교자존감 .336 -.458 -.338 -5.345***

가정자존감 .411 -.278 -.218 -3.179**

또래자존감 .432 -.284 -.176 44.595*** -3.039**

부 부정형 .446 .249 .140 2.365*

자살생각
가정자존감 .234 -.295 -.407 -5.902***

학교자존감 .248 -.110 -.143 37.032*** -2.073*

자살위험성예측

가정자존감 .440 -1.093 -.349 -5.784***

학교자존감 .531 -.972 -.293 -5.254***

또래자존감 .552 -.706 -.179 73.680*** -3.507**

부 부정형 .570 .705 .162 3.105**

*p<.05, **p<.01, ***p<.001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 학교, 또래자존감, 부 부정형, 모 긍정형이 부정적 자

기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63.9%

를 설명하였다. 이는 비기독교 청소년이 가정, 학교, 또래자존감이 낮을수록, 아버지와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어머니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적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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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적대감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 모 부정형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5.1%였다. 비기독교 청

소년이 가정, 학교자존감이 높을수록 적대감이 낮았고, 어머니와 부정형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적대감이 높았다. 반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유형은 적대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절망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 학교자존감, 가정자존감, 또래자존감, 부 부

정형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4.6%였다. 즉 학교, 가정,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존감

이 낮을수록, 아버지와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절망감이 높았다. 

또한 청소년의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이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4.8%였다. 이는 청소년의 가정, 학교자존감이 낮을

수록 자살을 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가 높음을 의미한다. 

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 가정자존감, 학교자

존감, 또래자존감, 부 부정형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7.0%였다. 비기독교 청소년은 

기독교 청소년과는 달리 가정자존감이 자살위험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나

타났으며, 아버지의 부정적 의사소통이 자살위험성 예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가정, 학교, 또래자존감이 낮고, 아버지와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살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자살위험성을 가장 잘 설명

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기독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자살위험성을 설명하는 

변량은 62.4%였고, 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자살위험성의 55.2%를 설명하였

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서는 특히 부모의 부정형 의사소통이 자살위험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독교 청소년의 경우 모 부정형 의사소통이 1.2%, 

비기독교 청소년의 경우 부 부정형 의사소통이 1.8%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러므로 자

아존중감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긍정형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 하위척도와 유의

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부정형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 하위척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

관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이 자살위험성 예측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 영향을 주어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

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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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자살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이

라는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Rudd, 1990: 16-30). 이는 부․모가 자녀에 관심을 갖

고 자녀와 감정교류가 있는 대화나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줄때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은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보

고, 기독교 청소년 및 비기독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자살위험성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긍정형, 부정형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 하위요인과 정적․부적 상관

이 있었다. 이 결과는 청소년과 부․모와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친밀할수록 가정, 학

교, 또래자존감은 높게 나타나고, 부․모와 폐쇄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가정, 학교, 또래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폐쇄형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김태현, 이영자(2005: 173-193), 한주리, 허경

호(2005: 202-2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와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

이기 위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들도 자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녀와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들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긍정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부모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기독교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측에 대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

감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기독교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측에 가장 큰 영향

력을 미치는 변인은 학교자존감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또래자존감, 가정자존감, 

모 부정형 의사소통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정자존감, 또래자존감, 

학교자존감, 모 긍정형 의사소통이 부정적 자기평가를, 학교자존감, 또래자존감, 모 부

정형이 적대감을, 학교자존감, 가정자존감이 절망감을,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이 자살

생각을 의미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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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원활할수록 자살생각이 감소하는 반면 의사소통이 비개방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수록 자살 생각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이지연 외 2005: 375-94; 

Grob et al., 1983: 163-173), 청소년 자살 시도자들은 가족 의사소통의 질이 매우 부족

하다는 연구(Michael et al., 1995: 557-568)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아존중감

이 자살생각이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이경진․조성호, 

2004: 667-85). 특히 학교자존감이 기독교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주

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만성적인 과열입시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한국 

청소년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기독교 청소년의 자존감과 어머니와의 긍정형 또는 부정형 의사소통이 자살위험

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자존감이 자살위험성을 예측하는 가장 중

요한 변인임을 볼 때, 청소년의 자존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교육, 개인상담 및 집단상

담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부모의 책임감 있고 명확한 표현

력, 솔직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야말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또 하나

의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어머니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역할에 대

한 중요성이 강조된다. 

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측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자존감, 학교자존

감, 또래자존감, 부 부정형 의사소통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정자

존감, 학교자존감, 또래자존감, 부 부정형, 모 긍정형 의사소통이 부정적 자기평가에,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 모 부정형 의사소통이 적대감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자존감, 가정자존감, 또래자존감, 부 부정형 의사소통이 절망

감에,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이 자살생각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기독교 청소년은 기독교 청소년과는 달리 가정자존감이 자살위험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자아존중감의 하위 척도라고 하

더라도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서로 상이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비기독교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문제로 인해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자살 생각은 대부분 가정에서의 문제

를 동반하게 된다는 이전의 선행연구(Spirito et al., 1989: 333-363; Wagner, 1997: 

246-298)와 유사한 결과로 청소년에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나

타낸다. 또한 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존감과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중 특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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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 부정형 의사소통이 자살위험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재까지 주로 어머니에 국한되어 온 부모교육에 적극적으로 아버지들도 참여할 수 있

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적 지원이 마련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자살위험성 예측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변인에 대해 미리 청소

년, 학교,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청소

년과 부모가 함께 상담을 받거나 예방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이 

검토된다면 청소년 자살예방과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과 아울러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밝혀 두고

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살위험성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개인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에 국한시켰다. 청소년 자살위험성이 단일 요

인에 의해 발생한다기보다는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자살위험성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 및 가정, 사회환경적 요인

들과의 관계를 파악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기독교 청소년만

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외에 기독교신앙 성숙도가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제한된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

해서는 보다 많은 지역과 연구대상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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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Family Problem Solvi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esteem on Suicide Probability in Adolescent

: Comparison between Christian Adolescent and non-Christian Adolescent

Joseph Jeon(Sungkyul University)

Jinyoung Lee(Sungkyul University) 

This research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esteem and family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self-esteem affects Christian adolescent's suicide probability and non-Christian 

adolescent's suicide probability. The object of research is selected random of 

355 students from 4 high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Kyongkido. The tools 

of investigation were (1) Family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scale by 

Marilyn McCubbin, Hamilton McCubbin, and Anne Thompson. (2) Hare 

Self-Esteem Scale by Bruce R. Hare. (3) Suicide Probability Scale for 

Adolescents by Go Hyojin, Kim Daijin, Lee Heungpyo. The statistical 

methods were frequency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12.0 in statistic center of Sungkyul Univers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parent-adolescent affirming 

communic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Parent-adolescent 

incendiary communica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Secondly, 

in influence of suicide probability by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esteem that Christian adolescent and non-Christian adolescent who 

cognized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In order of school self-esteem, 

peer self-esteem, home self-esteem, mother incendiary communication had 

much effect on the suicide probability of Christian adolescent. Also, lastly, In 

order of home self-esteem, school self-esteem, peer self-esteem, father 

incendiary communication had much effect on the suicide probability of 

non-Christian adol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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